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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ontinuing economic growth without increase in employment, issues regarding the

impact of IT investment on demand for labor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Under the

circumstance, this study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mpact of IT  investment on employment with a

sample of 498 businesses whose domestic sales for the period of six years from 2003 to 2008 are KRW 100 billion

or above.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und that IT investment increases employment in most of the industries

except for some of the service secto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more IT investment increased employment

but decreased the flexibility in demand for labor; therefore, IT investment has a substitutional relationship with

low-skilled labor an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high-skilled labor. In the areas of electricity, gas and

construction, employment increased as IT investment increased, with the greatest flexibility in demand for labor.

In the service industry, increase in IT investment led to more employment and higher flexibility in producer

services onl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meaningful relationship found between IT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the areas of distribution services and social services.

Keywords: IT investment, employment, flexibility in demand for labor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IT Investment on Demand for Labor

Hyo Jin Hong, Pilky Hong, Young Soo Lee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홍 효 진*, 홍 필 기**, 이 수***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IT가 고용에 미치는 향에 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국내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을 상으로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 하 다. 본 연구결과,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의 산업에서 IT투자가 노동수요를 증 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은 작아 IT투자는

低숙련 노동과는 체관계에 있고 高숙련 노동과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스 및 건설업 역시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생산자 서비

스업에서만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 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통

서비스업과 사회 서비스업에서는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IT투자, 노동수요, 노동수요탄력성, 고용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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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나라의 IT산업은 네트워크-기기-서비스-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의 확립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기준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이었으며, GDP

성장 기여율도 27.6%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하나

로 평가 받고 있다(김정언 외, 2010). 그러나 IT

산업의 높은 성장과 경제사회적 파급력에도 불구하

고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발표에

의하면, 2003년 기준 IT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8.6명으로 全산업 평균인 16.9의 절반 수준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T가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심화

시킨다며 IT가 고용에 미치는 향에 한 논란이

일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지속되고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GDP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고용률은 58.6%로 오히려 전년

비 0.9%가 하락하 다. 최근 2010년 8월 기준 통계

청 발표에 의하면, 실업률은 7.0%로 전년 동월 비

1.2%p 하락하 으나, 고용률도 40.3%로 전년 동월

비 0.3%p 동반 하락하 고 청년 취업자 수도 5만

5천명이 감소하 다(통계청, 2010).

실제로 IT가 노동생산성을 증 시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견해가 많다. Riffkin

(2005)은 1995년 미국 노동자의 32.1%에 이르 던

생산직 고용인원이 현재 10% 로 감소했다면서

정보화시 의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없애고 고용

창출기회도 축소시켜 미래는 량실업자의 시 가

될 것으로 전망하 다. Martin, et al.(2003)은

정보화로 인해 약 20%의 사람들만이 일자리가 있고,

나머지 80%는 실업 또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하

는 이른바‘20 80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Druker(2002)는 로봇산업의 발달로

미래에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1차 세계 전 이전

수준인 7% 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 다.

반면, IT산업 자체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과 IT

산업과 타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IT기반 신산업

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해 신규고용이 창출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Blanchflower, et al.(1991)

은 국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기술을 도입

한 기업의 고용 성장률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Brouwer, et al.(1993)은 네덜란드 기업을 상으

로 한 연구에서 IT관련 R&D 투자액이 높은 기업이

고용 성장률도 높다고 분석하 다. Doms, et al.

(1995)은 첨단기술의 도입이 활발할수록 고용인원도

증가한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을 상으로 IT가 고용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IT투자가 확 될수

록 노동이 감소하는 체재 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노동이 증가하는 보완재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해 노동수요함수와 체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

한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IT와 노동수요의 관계에

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에 해서 살펴보고,

본 연구의 연구체계를 제시한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 및 자료에 해 설명하

고, IT투자와 노동수요함수간의 관계를 통해 IT투자

와 노동수용 간의 체∙보완관계에 해서 살펴보

고자 한다. 아울러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체탄력성

을 분석하여 IT투자와 노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Ⅳ장에서는 연구결과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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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연구 및 분석체계

1. 기존연구

IT투자와 노동수요의 관계에 있어서 표적인

이론이 IT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

다. ‘IT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란,

IT가 노동력을 체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이는 IT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산업, 국가 수준에서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노벨상 수상자 Robert Solow는‘도처에

컴퓨터가 널려 있지만,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통계

자료는 없다’고 IT생산성 역설 이론을 제시하 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1970년 부터 1980년 까지

규모 IT투자를 하 으나, 이전 기간에 비해 생산

성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고 지적하 다.

IT생산성 역설을 노동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IT투자가 노동수요를 체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다. Osterman

(1986)과 Berndt, et al.(1991)은 IT투자와 전산직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간에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특히 컴퓨터 도입 후 사무직

근로자가 증가하 는데, 이는 IT투자가 사무직

근로자와 보완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

다. 이 수 외(2000)는 산업수준의 데이터를 이용

한 연구들에서 제조업의 경우 IT투자가 노동 체

의 역할을 하 으나, 서비스산업 중 특히 금융산업

의 사무직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 다. Franke(1987)는 IT투자가 자본생산성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도출

하 으나, IT투자의 미래 잠재력에 관해서는 낙관

적으로 전망하 다.

반면, IT가 기존의 노동력을 체해 고용을 감소

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들도 다수 있다. 관

련 연구 부분은 IT가 발전함에 따라 정보화∙자동

화로 인해 노동인력이 감소해, IT가 노동을 체하

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Dewan, et al.(1997)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의 기업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IT투자의 노동투입물 체 효과를

제시하 다. 제조업에서 정보화가 노동을 더 크게

체하며, 정보화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노동

체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arsons, et

al.(1990)은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캐나다 은행산

업을 상으로 IT와 노동수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IT투자의 노동투입물 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정보노

동과 전통적인 생산∙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생산노동

이 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시스

템,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자본과 일반

생산자본이 노동력을 체한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한편, IT와 노동수요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IT투자가 高숙련 노동수요와 임금격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의 발전은

노동의 고기능화를 유발해 인력구조의 양극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성태윤 외(2009)는 신기술

개발과 활용이 용이한 고학력 IT 인력에 한 수요

는 공급을 초과하지만, 저학력 IT 인력은 신기술의

노동력 체로 인해 초과 공급 상태에 있다고 분석하

다.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1990년 에 수행된

실증연구들(Autor, et al., 1998: Berman, et al.,

1998)은 OECD 회원국의 低숙련노동에 한 수요는

감소한 반면, 高숙련노동에 한 수요가 증가한 것의

원인을 IT의 급격한 확산으로 분석하 다.

Jorgenson, et al.(2003)은 IT투자가 확 됨에

따라 고기능 노동력에 한 수요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 으며, 권남훈 외(2002)는 컴퓨터

관련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고숙련 노동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둘째, IT의 확산이 高숙련노동자와 低숙련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강화시킨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 IT

정보화정책 제17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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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산이 빠른 산업이나 기업일수록 노동자의 보수

가 상 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Aghion, et

al., 1998: Aghion, et al., 1999: Violante, et

al., 2002). 이 수 외(2000)는 IT 확산이 빠른

산업이나 기업일수록 高숙련노동자와 低숙련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큰 것을 확인하 다. 즉, 기업의 정보

화가 진행되면서 높은 인지적 기능(Cognitive

Skill)이 요구되는 경 자, 전문직, 숙련기술직에

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 적으로 임금이 높아

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참고로, 본 연구가 IT투자와 노동수요의 관계를

규명한 것과는 별도로, IT투자가 생산성과 경제성장

기여도에 미친 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Alessandra, et al.(2001)은

OECD 국가들을 상으로 IT 자본 축적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IT가 매년 경제

성장의 0.2에서 0.5%p 정도 기여했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EU의 정보화전략인 i2010의 High

Level Grou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부분의 EU 국가들의 경우, IT가 노동생산성

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IT투자가 산업

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Siegel, et al., 1991: Lau, et al., 1992:

Oliner, et al., 2000: Jorgenson, et al., 2000:

Jorgenson, 2006). 반면, IT투자와 생산성과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 다

(Franke, 1987: Parsons, et al., 1990: Cron, et

al., 1993). Huggett, et al.(2001)은 IT투자가

오히려 제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

2. 분석체계

본 연구에서는 IT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IT투자로 인한 기존 산업의 정보화와

IT투자로 인한 정보의 융합화를 통한 新산업 창출을

기반으로 한 분석 Framework를 사용하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T투자가 산업의 정보화를 발생시키고,

다시 산업의 정보화는 低숙련 노동을 체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반면, 高숙련 노동은 보완해 고용을 증

시킨다. 여기서‘산업의 정보화’란, 재화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IT가 활용되어 기업과 산업의 효율성

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의미한다.

둘째, IT투자는 정보의 융합화를 발생시키고,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EU i2010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그림 1>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 분석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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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보의 융합화는 新산업을 창출하여 궁극적으

로 고용을 증 시킨다. ‘정보의 융합화’란, IT가

새로운 독립된 경제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 Framework

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IT투자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여 IT투자가 노동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 다. IT투자가

‘산업의 정보화’또는‘정보의 융합화’를 통해 노동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은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에 체 또는 보완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둘째는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생산요소 간의 체관계와 보완관계를 분석하 다.

이렇게 생산요소간의 체 및 보완관계를 분석한 것

은 앞에서 노동수요함수를 통해 제시한 결과의

robust를 찾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노동수요함수의

추정결과에서 제시된 IT투자와 노동 간의 관계는

비용함수를 이용한 분석에 있어서 노동과 IT투자 간

의 체 또는 보완관계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셈이다.

Ⅲ. IT와 노동수요 간의 관계 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의

기간으로 구성된 Pooling 자료이다. 자료는 날리지

리서치 그룹(Knowledge Research Group)이 연도

별∙기업별 IT투자액을 수집해서 작성되었다. 분석

기간 중 2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된 기업은 1개의

표본으로 간주하 다. 또한 해당기업은 제조업,

전력∙가스 및 건설업, 서비스업 등 크게 3개의 그룹

으로 구분하 다. 제조업은 기술 수준에 따라 低기술

제조업과 高기술 제조업으로 분류하 다. 서비스업

은 Elfring(1988)의 서비스업 분류 기준에 따라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 때 생산자서비스는 다시 금융서비스

와 사업서비스로 구분하 다.

정보화정책 제17권 제4호

<표 1> 표본의 구성

산업분류 해당 기업 개수(개)

제조업
(n=265)

低기술 제조업
식음료, 의류/섬유, 제지/가구 55

철강/금속 37

高기술 제조업

화학/제약,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
항공

135

전기/전자, 반도체 38

전력∙가스 및 건설업 전력/가스, 건설업 69

서비스
(n=164)

생산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금융, 생보/손보, 은행, 증권/투신,
카드/캐피탈

72

사업서비스 통신, 미디어, 전문서비스 23

유통서비스 운송/물류, 유통/무역 54

사회서비스 레져/문화, 교육 15

Total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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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투자액, IT자본스톡 및 IT투자가격2)

IT의 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표본 498개 기업의 IT투자액을 자료로 사용하 다.

이는 각 기업의 연도별 IT투자액을 절 값으로 측정

하 으며, 측정단위는 억 원이다. 데이터는 날리지

리서치 그룹(Knowledge Research Group)의 기업

별 IT투자액 자료를 사용하 다.

제조업의 6년간 평균 IT투자액은 5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低기술 제조업의 6년간 평균 IT투자액

은 200억 원인 반면, 高기술 제조업은 6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전력∙가스 및 건설업

의 6년간 평균 IT투자액은 300억 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서비스업의 6년간 평균 IT투자액은 1,600억

원으로, 他산업 비 IT투자액이 월등히 높았다.

그 중 생산자서비스의 6년간 평균 IT투자액은

2,300억 원으로 여타 세부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보 다. 그러나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6년 간

평균 IT투자액은 각각 600억 원과 300억 원으로

생산자서비스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IT자본스톡(KIT)은 연도별 IT투자액을 소비

자물가지수로 실질가치화 시켜 실질 IT투자액(RIT)

을 구하 으며, 각 기업과 각 연도의 실질 IT투자액

을 누적적으로 합하면 기업별, 연도별 실질 IT자본

스톡이 된다. 즉, 실질 IT자본스톡은 다음의 식 (1)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또한, IT자본스톡의 감가상각비는 기업의 IT가

8년 이내에 상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8년간

정률상각 한다고 가정하고 매년 잔존가액에 31.2%

씩 정률 상각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따라서 자본스

톡의 실질비용은 과거투자분(자본스톡)에 해서는

잔존가액에 해 그리고 당해년도 투자분에 해서

는 구입가액에 해 각각 감가 상각률과 기회비용이

라고 할 수 있는 회사채 수익율을 더한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 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식 (2)에 제시되었다. 식 (2)에서 IC는 자본스톡의

실질비용, KIT0 는 초기 실질IT자본스톡, RITi 는 i기

(1-δ)τ∙RITi, t -τ=(1-δ)KITi, t-1 +RITi, t KITi, t =
T

τ=0

δ= 감가상각률 (1)

<표 2> 조사 상 기업의 연도별 IT투자 규모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평균

제조업
(n=265)

低기술 0.36 0.37 0.39 0.37 0.36 0.39 2.24 0.02

高기술 1.39 1.55 1.72 1.91 1.98 2.23 10.77 0.06

소 계 1.75 1.92 2.10 2.28 2.34 2.62 13.01 0.05

전력∙가스 및 건설업 (n=69) 0.26 0.31 0.33 0.36 0.38 0.42 2.07 0.03

서비스
(n=164)

생 산 자 3.17 3.13 3.38 3.79 3.98 4.29 21.74 0.23

유 통 0.44 0.51 0.51 0.56 0.64 0.64 3.30 0.06

사 회 0.07 0.05 0.08 0.06 0.06 0.07 0.39 0.03

소 계 3.68 3.69 3.97 4.42 4.68 5.01 25.44 0.16

Total 5.69 5.92 6.40 7.06 7.40 8.05 40.51 0.08

2) IT자본스톡은 IT자본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IT투자가 노동 또는 일반자본스톡과 체 또는 보완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용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비용함수는 바용이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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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IT투자수준이며, δ는 상각률, r은 회사채수익

률이다.

2)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ㄜ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제표

의 자료를 사용하 다. 부가가치는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리스료의 합으로 산정하

다.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부가가치를 산출하 다.

3) 고용자수 및 노동가격

본 연구에서는 IT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표본 498개 기업의 총 고용량을

사용하 다. 이는 각 기업의 연도별 직원 수를 절

값으로 측정하 으며, 자료는 ㄜ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제표의 자료를 사용하 다. 또한, 노동가격

인 1인당 실질임금은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를 고용자수로 나누어 사용하 다. 이때 인건

비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도출하여 실질

화 하 다.

4) 자본스톡과 자본가격

자본스톡 역시 ㄜ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 재무제

표의 유형고정자산을 사용했으며, 현기의 유형고정

자산에서 전기의 유형고정자산을 차감하여 기업별,

연도별 투자액을 구한 후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

여 실질투자로 변환하 다. 이러한 실질투자를 구

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이용하여

기업별, 연도별 실질자본스톡을 산정하 다. 이때

감가상각률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실질자본

스톡이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자산가치는 감가상각과 자산재평가의 결과로 변화

된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변화와 결합된 자산의 변화이기 때문에, 자본스톡이

현재와 미래에 생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발생

하는 변화에 한 현재가치를 반 한다. 즉, 감가상

각은 자산이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에 더 적은 생산적

인 서비스와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화한다.

자산재평가는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변화 보다

다른 모든 것과 결합된 단위당 가격이나 가치의 변화

이다.

미국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은 감가상각은 흔히 버리는 것을

포함하여 마멸되거나, 손상되거나, 소멸되거나, 시간

의 경과로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하락으로

IC=(δ+r) KIT0

<표 3>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

변수 단위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 값

노동 명 2,793 1,945.9 55.5 28 858.13

부가가치 억원 3,257 540.3 2,466.5 0 6,651,887

자본스톡 억원 3,257 35,425.2 127,267.9 11.4 2,1333.3

IT투자 억원 2,793 107.3 436.2 0 9,251.0

노동가격 백만원 2,793 26.8 93.7 0 3,564.5

자본가격 % 3,257 1.58 4.53 0 49.6

IT가격 % 3,214 15.4 7.27 0 36.9

총비용 억원 3,257 488.8 1,768.5 0 36,842.4

+[δ2KIT0+(δ+r)RIT1]

+[(δ3KIT0+δ2RIT1)+(δ+r)RIT2]

+[(δ4KIT0+δ3RIT1+δ2RIT2)+(δ+r)RIT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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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있다. 자본스톡의 감가상각률은 9.4%로

하 다. 이것은 표학길(1989)이 제시한 전체 자산의

평균 내용연수에 기초한 것이다. 즉, 평균내용연수는

23년으로, 잔존가치를 10%로 하여 정률 감가상각

한 것이다. 자본가격은 임차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의 합으로 정의 하 다. 모든 변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를 이용하여

실질化 하 다.

2. IT와 노동수요함수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IT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수요함수에 IT투자액

변수를 추가한 노동수요함수를 사용하 다. 최적

고용량을 L*이라고 하고, 부가가치는 Y, 1인당 실질

임금은 w/p, 자본스톡은 K, IT투자액은 IT로 각각

표기하면, 다음과 같은 노동수요함수가 도출된다.

이때, 노동수요함수에 부가가치와 임금을 포함시

킨 것은 노동수요함수를 모형식별(Model

Specification)문제를3) 설명하기 위해서이며, 또

한 가지는 경기변동에 따라 IT투자와 노동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즉, 경제가

호황일 때 IT투자와 노동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추정하면, 경기변동

에 한 특성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기변동과 무관하

게 IT투자와 노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노동수요함수에서 부가가치의 계수인 α1은 양(+)

의 값을, 실질임금의 계수인 α2는 음(-)의 값을 가져

야 노동수요함수로서 의미가 있다. 즉, 노동수요와

노동가격인 임금 간에는 음(-)의 관계를 보이며, 부

가가치(생산)가 높을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기 때문

이다.

IT투자액의 계수인 α4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음(-)의 값을 나타내면 IT투자가 증가

할수록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α4의

절 값의 크기는 IT투자에 한 노동수요 탄력성의

크기를 나타나며, 이 값이 크면 IT투자액의 변동에

따라 노동수요량의 변동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IT투자와 노동수요 간의 체 및 보완관계

를 보이는 것은 IT투자가 노동에 미치는 여러 형태

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IT투자가 자본재와

체관계에 있으며, 노동과 보완관계에 있다면 IT투

자가 노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IT투자가

자본재와 체관계에 있으며, 노동과도 체관계에

있다면 IT투자가 노동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IT투자가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

의 구성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IT

투자가 저숙련 노동자와 체관계에 있고, 고숙련

노동자와 보완관계에 있을 때 체관계에 따른 노동

감소와 보완관계에 따른 노동증가의 크기를 비교해

야 한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IT투자는 저숙련

노동과 체관계를 보이며, 고숙련 노동자와 보완적

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 분석결과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부가가치의 계수 α1

은 예상한 로 모든 추정결과에서 양(+)의 부호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것은 부가가치(생

산)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노동가격인 임금변수의 계수 α2도

InLi, t =α0+α1InYi, t +α2In +α3InKi, t +α4InITi, t           (3)
wi, t
pi, t

3) 모형식별문제는 노동수요함수와 노동공급함수는 모두 노동가격인 임금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노동수요함수인지 또는 노동공급함수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구분 짓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노동수요함수인지 또는 노동공급함수인지를 구분 짓기 위해서는 노동수요를 결정짓는 변수인

생산 또는 부가가치를 포함시키고, 노동공급함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같은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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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한 로 음(-)의 값을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계수인 α1이 양(+)의 값,

임금변수의 계수인 α2가 음(-)의 값을 보여 노동수요

함수가 정확하게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全산업

IT투자액 변수를 추가한 노동수요함수를 이용해

全산업에서 IT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4>와 같다.4)

노동수요함수에서 IT투자의 추정계수가 0.032로

정(+)의 부호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全산업에서 IT투자가 증가할수

록 노동수요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IT투자

가 1% 증가하면, 고용은 0.03%가 증가함을 의미하

4) 자본스톡(K)를 추가한 것은 IT와 노동수요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자본스톡(K)이 추가되었을 때 IT와 노동수요 간의 관계에 다른 향을 받고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즉, IT와 자본스톡 간에 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스톡을 변수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IT와 노동수요 간의 관계가

일정한 관계(Robust)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 5> IT투자액을 추가한 노동수요함수 추정 결과 - 제조업

참조: <표 4>

<표 4> IT투자액을 추가한 노동수요함수 추정 결과 - 全산업

1) (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1%, ** 5%,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Hausman Test는 패널분석에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중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치추정량인가를

검정

3) Hausman Test의 결과값 중 괄호(  ) 안의 숫자가 2(4) 검정의 확률수준으로 0.05 이하이므로 고정효과모형을 채택

구분 실질임금 부가가치 IT투자 자본스톡 상수
Hausman

Test
N R2

자본스톡을
제외한 모형

-0.553***
(0.01) 1)

0.539***
(0.01)

0.032***
(0.01)

-
2.676***

(0.10)
653.8 2)
(0.00) 3)

2,339 0.938

자본스톡을
포함한 모형

-0.626***
(0.02)

0.602***
(0.02)

0.020*** 
(0.01)

0.018***
(0.00)

2.147***
(0.13)

206.8
(0.00)

1,258 0.937

구분 구분 실질임금 부가가치 IT투자 자본스톡 상수
Hausman

Test
N R2

제조업
전체

자본스톡
제외

-0.510***
(0.02)

0.497***
(0.02)

0.024***
(0.01)

-
3.031***
(0.14)

490.8
(0.00)

1,281 0.932

자본스톡
포함

-0.462***
(0.02)

0.454***
(0.02)

-0.003 
(0.01)

0.026***
(0.01)

3.299***
(0.17)

435.7
(0.00)

720 0.938

低기술
제조업

자본스톡
제외

-0.481***
(0.02)

0.502*** 
(0.03)

0.026*** 
(0.01)

-
2.874*** 
(0.28)

135.04
(0.00)

450 0.905

자본스톡
포함

-0.513***
(0.04)

0.497***
(0.03)

-0.009
(0.01)

0.012
(0.01)

3.099***
(0.27)

124.76
(0.00)

258 0.910

高기술
제조업

자본스톡
제외

-0.539***
(0.02)

0.513*** 
(0.02)

0.021***
(0.01)

-
2.986*** 

(0.17)
316.68
(0.00)

831 0.940

자본스톡
포함

-0.434***
(0.03)

0.425***
(0.03)

0.004 
(0.01)

0.034***
(0.01)

3.425***
(0.22)

296.16
(0.00)

46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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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2) 제조업

IT투자액 변수를 추가한 노동수요함수를 이용해

제조업에서 IT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제조업 전체의 IT투자의 추정계수가 0.024로

정(+)의 부호를 제시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이것은‘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산업별로 보면, 低기술

제조업에서 IT투자의 추정계수가 0.026, 高기술

제조업에서는 IT투자의 추정계수가 0.021로 두 세부

산업 모두‘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

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한편, 추가로 자본스톡을 포함한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하 다. 자본스톡을 포함한 노동수요함수에서

低기술 제조업의 경우, ‘IT투자와 자본스톡이 체

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투자와

자본스톡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高기술 제조업의 경우,

자본스톡을 포함한 노동수요함수에서‘자본스톡이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 ’하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는 IT투자가 자본스톡의 일부분으로서, IT투

자를 포함한 자본의 투자가 기업의 혁신요소로 작용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IT투자는

高숙련 노동과 보완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高기술

제조업에서는‘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 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3) 전력∙가스 및 건설업

IT투자액 변수를 추가한 노동수요함수를 이용해 전

력∙가스 및 건설업에서 IT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전력∙가스 및 건설업의 IT투자의 추정계수가

0.051로 정(+)의 부호를 제시하고 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이것은‘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

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IT투자가 1%

증가하면, 노동수요는 약 0.05%가 증가함을 의미하

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전력∙가스 및 건설업의

평균 IT투자액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

함수에서 IT투자 계수가 他산업 비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전력∙가스 및 건설업의

IT투자에 한 노동수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스톡을 포함한 노동수요함수

추정에서도 IT투자 계수가 0.059로, 자본스톡을 포

함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서비스업

IT투자액 변수를 추가한 노동수요함수를 이용해

서비스업에서 IT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측정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서비스업

의 세부산업 중 생산자서비스에서만 IT투자와 노동

수요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즉, 생산자서비스의 경우‘IT투자가 증가할수록

<표 6> IT투자액을 추가한 노동수요함수 추정 결과 - 전력∙가스 및 건설업

참조: <표 4>

구분 구분 실질임금 부가가치 IT투자 자본스톡 상수
Hausman

Test
N R2

전력∙
가스 및
건설업

자본스톡
제외

-0.704***
(0.03)

0.701***
(0.03)

0.051***
(0.01)

-
1.334***
(0.20)

15.48
(0.00)

310 0.918

자본스톡
포함

-0.775***
(0.03)

0.784***
(0.03)

0.059*** 
(0.02)

0.010 
(0.01)

0.532***
(0.19)

0.85
(0.93)

18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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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요도 증가’하며, ‘IT투자에 한 노동수요탄

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서비스의 IT투

자 추정계수는 0.048로, 이는 IT투자가 1% 증가하

면, 고용은 약 0.05%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스톡을 포함한 노동수요함수 추정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의 IT투자 계수가 0.083으로, 자본스톡을

제외했을 때보다 IT투자에 한 노동수요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T투자가 1% 증가하

면, 노동수요는 약 0.08%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산자 서비스에서 IT투자에 한 노동수

요탄력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IT 투자규모가 노동수

요 증가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생산자

서비스의 6년 평균 IT투자액은 유통서비스와 사회서

비스 비 4~8배 정도 큰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생산자서비스 중 사업서비스의 경우, 제조

업의 IT 아웃소싱 증가로 인해 사업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생산자서비스 중 금융서비스의 경우, IT투자와 노동

수요간 체관계와 보완관계가 상존하는 것으로 해

석 가능하다. 금융서비스는 온라인뱅킹, 모바일 뱅킹

등 거래방식이 자동화되면서 IT가 인력을 체한다

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으로 인한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에 응하기

위해 금융기업들이 신규 비즈니스 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IT system 도입을 하고, 그에

따라 신규노동수요도 증가하 다.5)

한편,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IT투자와 노동수

요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3. IT와 노동 체

1) 분석모형

본 절에서는 IT투자와 노동수요 간 체관계 또는

보완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직접 분석하 다. 우선

체탄력성은 투입물의 상 가격 변화에 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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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IT투자액을 추가한 노동수요함수 추정 결과 - 서비스산업

구분 구분 실질임금 부가가치 IT투자 자본스톡 상수
Hausman

Test
N R2

생산자
서비스

자본스톡
제외

-0.584***
(0.03)

0.564*** 
(0.03)

0.048*** 
(0.02)

-
2.365*** 
(0.27)

56.83
(0.00)

418 0.956

자본스톡
포함

-0.796**
(0.04)

0.729***
(0.03)

0.083***
(0.02)

0.038***
(0.02)

0.597
(0.47)

7.34
(0.12)

150 0.940

유통
서비스

자본스톡
제외

-0.522***
(0.04)

0.511*** 
(0.05)

0.020 
(0.02)

-
2.972*** 
(0.37)

88.61
(0.00

255 0.956

자본스톡
포함

-0.876***
(0.03)

0.834***
(0.03)

0.011
(0.01)

0.004
(0.01)

0.700***
(0.27)

8.46
(0.08)

147 0.950

사회
서비스

자본스톡
제외

-0.752***
(0.07)

0.586*** 
(0.10)

0.009 
(0.03)

-
2.967*** 
(0.80)

42.25
(0.00

75 0.783

자본스톡
포함

-0.782***
(0.08)

0.312***
(0.13)

-0.054
(0.04)

-0.001
(0.03)

6.051***
(1.20)

83.74
(0.00)

56 0.503

5) 국내 금융기업의 IT투자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토 로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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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의 사용비율 혹은 요소집약도의 변화를 단위와

무관한 탄력성 개념으로 표시한 것이다. 생산함수

F(X)에서 일정한 생산물 y단위를 얻는 투입물의

결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X는 투입물 벡터를

의미6)한다.

이때, 체탄력성은 아래식과 같이 정의되며, 임의

의 두 투입물 xi, xj에 하여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는 서로 쌍 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비용함수에서 바로 체탄력성 체탄력성7)

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8)

여기서 bii, bil은 비용함수에서 투입물가격의 결합

항의 추정계수이고, Si는 i번째 투입물의 비용점유율

이다. 체탄력성이 ρil >0 이면, 두 투입물간 체재

의 관계를 나타내고, ρil <0 이면 두 투입물간 보완재

의 관계를 나타낸다.9)

체탄력성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비용함수를 추정

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퓨리어 신축비용함수

(Fourier flexible cost function)를 이용하 다.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비용함수로 가정하자.

일반적인 형태의 비용함수는 Fourier flexible

비용함수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는

Fourier Flexible 비용함수는 이론적 속성으로서

투입물 가격에 한 일차동차성을 가정하여 추정계

수 간에는 다음의 제약조건과 함께 각 삼각함수항에

서의 투입물가격 추정계수의 합이 0이라는 제약조건

이 부과된다.

Fourier Flexible 비용함수와 같이 노동, 자본,

IT자본이 3개인 경우이므로 SURE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특이성(Singularity)의 문제의 방지를 위해

2개의 노동점유율식과 자본점유율식을 이용하여

추정하 다.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Q(y)={(X)|y =F(X)}                                            (4)

ρil =dIn dIn Fi /Fl=wi /wl                                            (5)(    )/
xi

xl
(    ),
Fl

Fi

ρil =dIn dIn(    )/
xi

xl
(    ),
wl

wi

ρil =(bil +SiSl)/SiSl, for all i, l; i≠l (6)

ρil =(bii +Si
2-Si)/Si

2, for all i

C = C(wi, Y; fn) (7)

6) 윤창호(1985: 41-44) 참조하 다.

7) 체탄력성 전개과정은 Binswanger(1974: 379~380)을 참조하 다.

8) 노동, 자본 및 중간투입물과 같은 다양한 투입물간의 체성 정도(The Degree of Substitutability)와 보완성 정도(The Degree of

Complementarity)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Flexible 생산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 Flexible 생산함수는 Christensen, et al.(1970)의 Translog 모

형과 Pollak, et al.(1984)에 의해서 소개된 CES-Translog 함수 등으로 발전하여 왔다.

9) 한편, 본 연구의 추정방법에 따르면, 체탄력성에 한 표준오차를 계산할 수 없다. 물론 추정오차를 계산하기 위하여 Bootstrap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InC* =c0+α’x+    x’Bx+ (vκcos(ηκ’x)+γκsin(ηκ’x))+ε(8)
Kn

κ=0

1
2

λ αwi =1, βij =0, i=1, n+m (10)
n

j=1 

n

j=1 

InC = α0 + α1InY+    biInPi + cFn InIT
3

i =1

+    d1iInYInP1+α1cos(z1)+β1sin(z1)+α11cos(z1+z1)

+     α11InY2+          bilInPjInPl
1
2 (                                    )

3

i =1

3

l =1

+β11sin(z1+z1)+      +          (9)σt
t

τf
f

3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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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

노동과 IT자본스톡 간의 체성과 보완성을 분석

한 결과 노동과 IT자본스톡 간에 보완관계가 존재하

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비용함수 추정에서 산출물은

기업의 부가가치를 사용하 으며, 투입물가격은 1인

당 실질임금인 노동가격과 자본비용을 실질자본스톡

으로 나누어 자본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하 다. 그리

고 IT투자액과 노동 또는 자본과의 체 및 보완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IT투자액을 외생변수로 비용

함수에 포함하여 추정하 다. 총비용은 인건비와

자본비용인 임차료, 감가상각비, 임차료의 합으로

정의하 다.

비용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8>에 제시하 다.

비용함수 추정은 비용함수식과 비용점유율함수식에

칭성제약과 동차성제약을 부과하여 ISURE

(Iterate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모형으로 추정하 다. 추정에는 연도별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하 다.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R2는 비용함수의

경우 0.80으로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

다. 비용점유율함수은 0.40~0.22 로 다소 낮은 편

이다.

노동과 IT투자와의 관계는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IT가 확 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산업을 구분하여 노동과 IT투자는

산업구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 다. 高기술 제조업

과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의 산업

에서 IT투자와 노동 간에 보완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IT투자가 확 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

<표 8> 비용함수 추정결과

1) 비용함수로 아래의 방정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2) (  )내는 추정계수의 표준오차이고 *는 10%, **는 5%, ***는 1% 유의수준에서 추정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산업별, 연도별 더미면수의 추정계수는 지면관계로 생략하 다.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ln(y) -25.535** 12.536 ln(p3)∙ln(p3) 0.196*** 0.007

ln(p1) 0.095* 0.049 ln(y)∙ln(p1) -0.069*** 0.006

ln(p2) 0.240*** 0.029 ln(y)∙ln(p2) 0.003 0.003

ln(p3) 0.665*** 0.066 ln(y)∙ln(p3) 0.066*** 0.008

ln(y)∙ln(y) 2.665** 1.339 cos(z1) -32.469* 19.357

ln(p1)∙ln(p1) 0.186*** 0.005 sin(z1) -42.135** 18.739

ln(p1)∙ln(p2) -0.017*** 0.002 cos(z1+z1) 0.967* 0.549

ln(p1)∙ln(p3) -0.169*** 0.005 sin(z1+z1) -4.470* 2.183

ln(p2)∙ln(p2) 0.045*** 0.002 상수 87.308** 34.428

ln(p2)∙ln(p3) -0.028*** 0.003

방정식 표본수 추정계수수 RMSE R2 X2 P-value

비용 함수 2,214 41 0.677 0.802 109,441.1 0.00

노동점유율 2,214 3 0.404 -1.529 1,857.8 0.00

자본점유율 2,214 3 0.217 -0.880 1,011.6 0.00

InC* =c0+α’x+    x’Bx+ (vκcos(ηκ’x)+γκsin(ηκ’x))+ε
Kn

κ=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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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低기술 제조업은 IT투자

와 고용 간에는 체관계를 보여, IT투자가 확 될

수록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산업(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

서비스)이 제조업보다 IT투자와 노동 간의 보완관계

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즉, 高기술 제조업의

체탄력성은 -0.088인데 반해, 서비스산업은

-0.126~-4.747로 더 크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

유는 高기술 제조업의 경우 이미 IT를 많이 사용하

고 있기 때문에 보완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본스톡과 IT자본스톡 간의 체성 및 보완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산업에서 체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가운데 高기술

제조업의 체탄력성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이는 高기술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자동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IT투자액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실증분석 하 다. 기존의 IT와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한 부분의 연구들이 산업연관표

를 이용해 IT투자액을 배분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한 데 반해, 본 연구는 기업수준에서 IT와 노동

수요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498개 기업의 총고용량을

노동수요의 척도로 사용하 다. 또한,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하

여 연구 상기업의 연도별 IT투자액, 실질임금,

부가가치, 자본스톡의 자료를 이용하 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부분의 산업에서‘IT투자가 노동수요를 증 시키

IT투자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

<표 9> 노동과 IT자본의 체성 및 보완성 분석

구 분 노동/IT자본의 체탄력성 체성 및 보완성 여부

전 체 -0.485 보완재

低기술제조업 0.292 체재

高기술제조업 -0.088 보완재

생산자서비스 -0.126 보완재

유통서비스 -4.747 보완재

사회서비스 -0.322 보완재

<표 10> 자본스톡과 IT자본의 체성 및 보완성 분석

구 분 자본/IT자본의 체탄력성 체성/보완성 여부

전 체 1.955 체재

低기술제조업 1.143 체재

高기술제조업 3.742 체재

생산자서비스 0.444 체재

유통서비스 0.510 체재

사회서비스 0.590 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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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低기술 제조업, 高기술

제조업, 전력∙가스 및 건설업, 생산자서비스에서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는 IT투자와

노동수요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IT투자에 한 노동수요탄력성의 크기는

전력∙가스 및 건설업, 생산자서비스, 低기술 제조

업, 高기술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IT

투자액은 실질임금과 부의 상관관계를, 부가가치와

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의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IT가 노동력을 체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일반인의 통념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低기술 제조업과 高기술 제조업 모두, IT투자액이

증가할수록 노동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T투자액에 한 노동수요탄력성은 조사 상

기업들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스 및 건설업에서도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요가 증가했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

력성은 세부산업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총 6년간 평균 IT투자액이 300억 원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IT투자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수

요탄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

가스 및 건설업이 스마트 그리드, 홈 네트워크,

u-City 등 IT융합 신사업 진출과 고용간의 관계가

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자서비스에서도 IT투자가 증가할수록 노동수

요가 증가했으며, IT투자에 따른 노동수요탄력성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자서비스의

IT투자규모가 노동수요 증가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로 생산자 서비스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평균 IT투자액은

유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비 4~8배 정도 큰 규모

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산업별 특성

을 보다 정교하게 반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低기술 제조업, 高기술 제조업, 전력∙가스 및

건설업, 사업서비스, 사회서비스, 유통서비스로 구분

하여 IT투자액의 향력을 분석하 다. 그러나

본 연구 주제는 산업별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산업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생산자서비스는 금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로 재분류

할 수 있는데, 이 때 두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석

결과는 상이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고용에 한 외부환경의 향을 추가적

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실질임금, 자본스톡을 일종의 통제변수로 사용하

는데, 기업의 고용에 향을 미치는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외부환경 요인을 변수로 추가한다

면, 연구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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